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무용의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무용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원칙 아래, 무용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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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dance literacy)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용은 영유
아부터 노년층,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체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술 양식으로, 최근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이라는 가치가 확산되면서 댄스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는 개념적 논의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으로, 댄스리터러
시의 구성요소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분
야에서 활동 중인 무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정된 델파이 조사
(modified Delphi survey)를 실시하여 댄스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37명의 무용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신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며, 예술적 의도를 구체적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으며, ① 무용원리 이해력, ② 문화적 공감력, ③ 창의적 구성력, ④ 움직임 표현
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무용원리 이해력에는 기법적·심법적 원리 이해, 무용정보 탐색 및 지식 
수용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문화적 공감력에는 문화적 감수성, 심미안과 향유력, 관계 및 소통력, 문화시민의식이 포함되
었다. 창의적 구성력에는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융합적 응용력, 발상의 전환이, 움직임 표현력에는 모방과 구현, 응
용과 확장, 의미 창조와 구성, 통합적 실행이 포함되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의 모방과 구현 능력(0.18), 움직임 응
용과 확장 능력(0.11), 창의적 사고력(0.08), 움직임의 통합적 실행력(0.07), 문화시민의식(0.0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히 무용의 기능적 수행을 위한 신체 표현 능력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화적 감
수성, 문화시민의식을 포괄하는 전인적·통합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특히 무용을 매개로 한 사고력과 표현력의 발현은 참
여자의 심미적 성장과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키며, 세대와 배경을 초월한 예술 향유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따라서 댄스리터러시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으로서, 향후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 정립과 포용적 예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댄스리터러시, 모두를 위한 무용, 문화민주주의, 수정된 델파이 기법, 계층분석



2 김지안⋅홍애령⋅이지영⋅박정주⋅김은혜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나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최도빈, 2023). 이는 무용을 소수의 
전문무용수만의 영역이 아닌, 모든 시민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가치는 연령, 성별, 신체 조건, 사회
적 배경 등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면서, 누구나 무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
괄적 예술 접근을 강조한다(Kane, 2022). 이에 따라 무용은 예술교육과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접근성
(accessibility)과 포용성(inclusivity)을 실현하는 핵심 매개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담론 속에
서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Pecina, 2024).

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예술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동
시에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무용은 영유아기에는 신체 발달과 정서 표현을(홍애령, 이소미, 2021), 청
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조미성, 2025), 성인기에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 강화
를(김은지, 이숙영, 2024),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유지와 삶의 의미 재발견을 돕는다(최수영, 홍예주, 2021). 또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자기 인식의 회복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현숙, 임경원, 2022).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도 무용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중 체육 교과 내 표현활동으로 다뤄지고 있으며(박혜연, 
202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 아래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되고 있
다(박성연, 2024). 예를 들어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
꽃 새싹학교 지원, 시민·사회 문화예술교육에서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와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평생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무용은 예술적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숙영, 이제성, 2024).

이처럼 무용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무용이 지닌 교육적·문화적·사회적 기능을 총체적으
로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댄스리터
러시(dance literacy)는 무용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은 리터러시(literacy)의 전통적인 개념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터러시
는 문자와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의미를 해석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Gee, 1991; Street, 2003). Gee(1991)와 Street(2003)은 리
터러시를 단순한 개인적 기술(skill)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실천
(social practice)으로 보았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리터러시 개념과 구분되는 뉴 리터러시
(new literacy)의 개념을 제시하며, 리터러시가 사회적 참여와 의미 형성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The New London Group(1996)은 리터러시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문자 중심의 언어 해독을 넘어 시각적·청
각적·신체적 표현 등 다양한 양식(mode)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다중적 역량, 즉 멀티리터러시(multiliteracies)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교육이 단일한 언어체계나 문화에 기반한 문해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표현 
양식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중 리터러시의 관점은 신체적 표현을 포함한 예술 활동을 리터러시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후 리터러시는 사회 변화와 매체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여가 리터러시(recreational literacy), 시민 리터러시(civic literacy), 다문화 리터러시
(multicultural literacy),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등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며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Lynch, 2019). 예컨대,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정보의 탐색·이해·활용 능력을 의미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시민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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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중시하며, 다문화 리터러시는 상이한 문화적 가치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
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또한 비판적 리터러시는 정보와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
를 구성하는 사고적 역량을 포함한다. 이러한 리터러시의 세분화는 문자 해독 중심의 전통적 문해 개념을 넘어, 
개인이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전인적·통합적 역량(holistic and 
integrative competency)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신체를 통한 학습
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화된 리터러시(embodied literacy)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감각적·운동적 경험을 
리터러시 개념 안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Enriquez et al., 2016; Schmidt & 
Beucher, 2018).

댄스리터러시는 리터러시 개념의 사회문화적 확장(Gee, 1991; Street, 2003; The New London Group, 
1996)에 근거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리터러시가 단순한 문자 해독 능력이 아니라 의미 구성과 
사회적 실천의 과정으로 재정의되면서, 신체적·예술적·비언어적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Eisner, 
1998). 이러한 흐름 속에서 Hong(2000)은 댄스리터러시를 처음으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체계화하며, 이를 운동적
(kinesthetic)–안무적(choreographic)–비판적(critical)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녀는 무용을 단순한 기술 훈
련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리터러시적 실천으로 보았으며, 무용을 통해 학습
자들이 ‘무용 안에서’뿐 아니라 ‘무용을 통해’ 다른 교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Dils(2007a, 2007b)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 감상(dance appreciation)의 확장된 형태로 개념화하며, 무
용을 읽고(read)–쓰는(write) 능력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녀는 학교 교육이 지식의 언어적 형태에 편향되어 있음을 
비판하며, 무용을 통해 감각·정서·사고가 통합되는 학습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Grumet(1988)의 ‘몸읽
기(bodyreading)’ 개념을 인용하여, 신체를 통한 해석과 표현 행위가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형태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논의는 여전히 감상과 비평 중심의 인지적 리터러시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Anttila(2013)는 북유럽 무용교육 연구에서 댄스리터러시를 신체적 학습(bodily learning)의 관점에서 접근하
였다.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Cartesian dualism)을 거부하고, 무용을 경험적·관계적·사회적 학
습의 과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적 학습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 구성의 과정이며, 사람
들은 무용 참여를 통해 신체적 지식(bodily knowledge)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무용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정체성, 관계, 감각적 인식을 통합하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Leyva(2015)와 Leonard 외(2016)는 다중양식적(multimodal) 관점에서 댄스리터러시를 분석하였다. 그
들은 무용이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신체적 양식이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적 과정임을 밝히
고, 무용수들이 “움직임을 읽고(read movement) 안무를 쓰는(write choreography) 행위”(Leyva, 2015, p. 31)를 
통해 리터러시를 실천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댄스리터러시를 단순한 신체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의
미 양식이 교차하는 다층적 의미 구성의 장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Jusslin(2019)은 댄스리터러시에 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Freire의 비판적 교육
학(critical pedagogy)에 기반한 ‘학교 댄스리터러시 모델(Dance Literacy Model for Schools, DLMS)’을 제안
하였다. 그녀는 댄스리터러시를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무용, 타 리터러시와의 결합, 타 교과 학습을 위한 매개로서
의 무용이라는 세 차원으로 구성하고, 이를 해방적 실천(emancipatory praxis)으로 이해하였다. 즉, 댄스리터러
시 교육은 교사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창조적 실천과 비판적 사고를 통합하는 다층적 리터러시 교육의 
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초기 
논의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교육의 전인적 목표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최의창(2011)은 댄스리터러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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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나 상태”(p.153)로 정의하며, “몸으로 행하고, 머리로 만들
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질”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각각 무용능(dance competence), 무용지
(dance knowledge), 무용심(dance disposi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세 요소가 통합된 상태를 무용안(dance 
phronesis)이라 명명하였다. 무용안은 무용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무용을 이해하고 실
천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안목과 자신감이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며, 무용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전인교육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예원 외(2013)는 문화적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그녀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전반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통합 능력”, 즉 “무용
을 예술적·심미적·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무용의 현상을 타 예술 및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p.39). 나아가,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의미 분석·이해·감상·비판에 이르는 
총체적 ‘무용 알기’로 설명하며, 무용교육의 영역을 “실행(춤추기)–창작(춤만들기)–감상(춤읽기)–소통(춤나누기)”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무용교육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타 영역 및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대사회적 의미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수진(2015b)은 무용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댄스리터러시를 제
안하였다. 그녀는 이를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여러 세부 자질들을 통합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한 교육학
적 용어”(p.140)로 정의하고, 무용의 기능이나 이론보다는 실제적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
였다. 임수진(2015a), 임수진과 문영(2017)은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신체성, 인지성, 감수성, 사회성, 정신성
의 다섯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신체성은 동작 수행력과 신체 운용력, 인지성은 동작 인식력과 지식 종합력, 감수성
은 심미·감각 체험력, 사회성은 개인 조절력과 대인관계력, 정신성은 자기집중력과 마음가짐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진(2020)은 앞선 논의를 토대로 댄스리터러시의 수준을 단계별로 유형화하였다. 그녀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댄스리터러시의 수준별 특징을 분석하며, 명시적–기능적–개념적–다차원적 댄스리터러시의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명시적 리터러시는 ‘무용’의 개념적 의미를 인식하는 수준이며, 기능적 리터러시는 무용 관련 기술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 개념적 리터러시는 무용과 관련된 인문학적·자연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다차원적 리
터러시는 무용을 일상에 적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댄스리터러시
의 발달적 구조와 교육적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무용교육의 목표와 내용·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민현주(2021)는 국내 논의를 종합하며, 댄스리터러시가 현대 사회의 ‘삶의 기술(life skills)’과 연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수행 능력이 아닌 “생활 속 실천적 역량”으로 해석하였으나, 개념적 확장에 비
해 적용 범위와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김소연과 임주미
(2025)는 생활무용 참여자를 대상으로 댄스리터러시 척도를 개발하며 신체활용능력, 인지활용능력, 심미적 공감능
력, 상호소통능력의 네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댄스리터러시 연구의 실증적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생활무용을 ‘순수무용(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과 ‘실용무용(스트릿댄스, K-pop댄스, 댄스스포츠, 벨리
댄스, 폴댄스)’으로 구분하고, 취미로 무용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
과의 적용 범위는 비전문적·자기표현 중심의 여가무용 맥락에 제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
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무용교육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소를 다층적으로 규
명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하면, 국내 댄스리터러시 연구는 무용의 기술적 수행능력, 감상·비평 능력, 창의적 사고 및 문화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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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는 역량으로서의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념적 논의(민현주, 2021; 임수
진, 2015; 최의창, 2011)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계(문영, 임수진, 2021; 천혜미, 문영, 2019)에 머물러 있으며, 
구성요소 간 관계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부족하다. 또한 연구의 초점이 주로 학교 및 고등교육
(문영, 임수진, 2021; 임수진, 문영, 2017)이나 특정 연령층(이지설, 2023)에 한정되어 있어, ‘모두를 위한 무용’이 
지향하는 포용적 가치와의 연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를 전인적 교육목표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던 기존 관점을 넘어, 연령·세대·사
회적 배경을 포괄하는 포용적이고 사회문화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교, 지역사
회, 전문무용 영역의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댄스리터러시의 세부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그 상대적 중요도
를 검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
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을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둘째, 구성요소 간 중요도 분석을 통해 무용교육 및 문화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지표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새롭게 제안된 댄스리터러시
의 개념을 토대로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댄스리터러시의 정의는 무엇인가?
둘째, 댄스리터러시는 어떠한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지며,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이러한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 수정된 델파이 조사, 의사결정계층기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3단계 절차로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립 및 지표개발을 위해 정책적 문제 또는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항
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정된 델파이조사
(modified Delphi survey)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일종
인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에 의해 선발하였으며, 무용 분야의 현장 실무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 전문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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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 및 지도,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 총 7명을 최종 선정하여, 구성요인과 세부요소에 관한 의견
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이름 직위 전공분야 경력
1 전문가 A 교수 학교, 전문무용교육 20년
2 전문가 B 교수 사회무용교육 24년
3 전문가 C 교수 학교무용교육 12년
4 전문가 D 교수 학교, 사회무용교육 10년
5 전문가 E 연구교수 사회, 전문무용교육 20년
6 전문가 F 연구교수 학교무용교육 13년
7 전문가 G 연구교수 사회, 전문무용교육 8년

표 1. 전문가 집단의 특성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방법인 Saaty(1994, 2008)의 AHP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
해 학교, 사회, 전문무용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무용교육자 37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지표개발에 
대한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
해 안내하고, 구성요인의 하위요소 간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여 서면을 통해 AHP 설
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구분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20 54.1
남성 17 45.9

연령

20대 7 18.9
30대 17 45.9
40대 9 24.3
50대 4 10.8

학력
대학교 졸업 14 37.8
석사 학위 15 40.5
박사 학위 8 21.6

교육 경력

5년 이상 13 35.1
10년 이상 16 43.2
20년 이상 5 13.5
30년 이상 3 8.1

합계 37 100.0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각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고찰-수정된 델파이 조사-AHP의 3단계 절
차로 진행되었다.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의 맥락에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43, No.1

첫 번째 단계인 문헌고찰에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무용, 무용교육, 댄스리터러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고 초기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의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으로(Hsu & Sandford, 2007; Okoli & Pawlowski, 2004) 무용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초기 개념적 정의에 대해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요인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합의된 댄스리터러시 최종 정의에 
대해 도출 및 재구성된 구성요인과 하위요소에 대한 타당성 및 중요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Lawshe(1975)의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수 7명일 때의 기준치
인 0.62 이상을 충족한 항목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요인과 하위요인의 타당성
을 확보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과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를 적용하였다. AHP는 의사결정 요소를 계층적
으로 구조화한 뒤 요소 간 쌍대 비교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법으로, 
Saaty가 제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Saaty, 1994, 2008). 연구 참여자에게 AHP 설문지
를 배포하고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을 1~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
을 산출하여 CR ≤ .10인 응답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Saaty, 1994).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최종 지표 체계
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에는 SPSS 25.0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였으며, Microsoft Excel 2019 및 
Expert Choice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HP 기법의 일관성 검증 및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반영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리터러시는 단순히 문해력을 넘어 해당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해 전
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종합적 이해력과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 분야에서 리터러시 개념은 다양
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선행연구들은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Dils, 
2007a), 무용에 관한 지식과 예술 양식으로서 무용을 만들고, 행하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것
(Hong, 2000), 운동기능적 영역, 안무적 영역, 비판적 영역을 포괄하는 다중적 리터러시(Anttila, 2013) 등으로 
제시해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전인적 발달과 운동감각능력, 안무능력, 비평적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내면화
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돕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간이 습득해야 할 
보편적인 교양 혹은 능력으로 개념화된 바 있다(임수진, 2015b). 

이러한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1차 수정된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 7명을 대상으로 댄스리터러시의 
초기 개념적 정의에 대한 개방형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한 신체 기술이나 
기능 습득을 넘어 무용의 원리 이해, 문화적 맥락 인식, 창의적 사고, 실천적 표현을 통합하는 포괄적 역량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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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수준, 장르에 한정되
지 않는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2차 수정된 델파이 조사
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정의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전문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댄스리터러시를 무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신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예술적 의도를 구체적 
움직임으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댄스리터러시가 인지적 이해, 정서적 표현, 실천적 수행, 예술적 창조
를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도출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 

1)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의 개념 

본 연구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은 총 4개의 상위 구성요인과 16개의 
하위요인으로 체계화되었으며, 각 구성요인의 구조와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구성요인 하위요인 정의

무용원리 이해력

기법적 원리 이해 무용의 신체적·기술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심법적 원리 이해 무용의 정신적·심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무용정보 탐색역량 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능력
무용지식 수용역량 무용 지식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능력

문화적 공감력

문화적 감수성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심미안과 향유력 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능력
관계 및 소통력 무용을 통해 타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능력
문화시민의식 문화예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창의적 구성력

문제해결력 무용 활동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력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융합적 응용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무용에 융합·적용하는 능력

발상의 전환 기존 관점을 전환하여 새로운 시각을 창출하는 능력

움직임 표현력

모방과 구현 능력 주어진 움직임을 정확히 모방하고 구현하는 능력
응용과 확장 능력 기본 움직임을 응용하고 확장하는 능력
의미 창조와 구성 능력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구성하는 능력
통합적 실행력 다양한 움직임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능력

표 3.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의 네 가지 
상위 구성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요인의 개념적 정의와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용원리 이해력
무용원리 이해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몸과 움직임이 사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기법적 원리 이해는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운동역학적 원리, 무용 장르별 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심법적 원리 이해는 무용의 
정서적·미학적·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무용이 지닌 내적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무용정보 탐색역량은 무용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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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용지식 수용역량은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내면화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2) 문화적 공감력
문화적 공감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공감하는 능력으

로 정의되었다. 첫째, 문화적 감수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 사회적 맥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
한다. 둘째, 심미안과 향유력은 무용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감상하며, 이를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향유하
는 능력이다. 셋째, 관계 및 소통력은 무용을 매개로 타인과 정서적·신체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포함한
다. 넷째, 문화시민의식은 문화예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3) 창의적 구성력
창의적 구성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적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문제해결력은 무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예술적 문제를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다. 둘째, 창의적 사고력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움직임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융합적 응용력은 타 예술 분야나 인접 학문의 지식을 무용에 창의적으로 융
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다. 넷째, 발상의 전환은 익숙한 패턴이나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무용을 재해
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4) 움직임 표현력
움직임 표현력은 무용 경험을 통해 움직임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실천적 수행력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모방과 

구현 능력은 제시된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신체로 재현하는 기초적 수행 능력이다. 둘째, 응용과 확장 능력
은 기본 움직임을 자신의 신체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셋째, 의미 창조와 구
성 능력은 움직임에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이다. 넷째, 통합적 실행력은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요소를 통합하여 완결된 움직임으로 실행하는 총체적 능력을 포함한다.

이상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무용의 원리 이해, 문화적 공감, 창의적 사고, 실천적 표현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으로
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2)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의 AHP 분석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 및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CR을 산출하였으며, Saaty(1994)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CR ≤ .10인 응답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37명의 연구 대상자 중 일관성 기준을 충족한 응답
을 바탕으로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와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댄스리터러시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댄스리터러시를 구성하는 4개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움직임 표현력(.39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적 구성력(.275), 문화적 공감력(.247), 무용원리 이해력(.14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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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의 일관성 지수(C.I.)는 .030 이하로 나타나 응답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 전문가
들이 댄스리터러시를 평가함에 있어 신체를 통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표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낸 것은 무용이 본질적으로 신체적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창의적 구성력과 문화적 공감력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
인 것은 현대 무용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를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상대적으로 무용원리 이해력의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실천적 경험과 창조적 역량을 
우선시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댄스리터리시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 우선순위  
각 구성요인 내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전체 구성요인을 통합한 최종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무용원리 이

해력 내에서는 무용지식 수용역량(.239)과 무용정보 탐색역량(.235)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심법
적 원리 이해(.180), 기법적 원리 이해(.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무용의 기술적·이론적 원리를 아는 것
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지식을 실제로 내면화하는 실천적 역량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기법적 원리보다 심법적 원리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무용교육이 신체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미학적 
이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문화적 공감력 내에서는 문화시민의식(.358)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감수성(.247), 심미안과 향유
력(.126), 관계 및 소통력(.120)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것은 ‘모두를 위한 무
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용을 통한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무용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문화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성력 내에서는 창의적 사고력(.275)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문제해결력(.202), 발상의 전환
(.194), 융합적 응용력(.151)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것은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
작의 반복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움직임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창조적 과정을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력과 발상의 전환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무용 활동이 본질적으로 문제 인식과 관점 전환을 통
한 창의적 해결 과정임을 반영한다.

(3) 댄스리터러시 최종 우선순위  
구성요인의 가중치와 하위요인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산출한 16개 전체 하위요인의 최종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

과,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응용과 확장 능력, 창의적 사고력, 통
합적 실행력, 문화시민의식 순으로 나타났다<표 4>. 

구성요인 상대적 중요도 하위요인 순위 C.I. 최종 우선순위

무용원리이해력

.141 기법적 원리 이해 4

.030

16

.180 심법적 원리 이해 3 15

.235 무용정보 탐색역량 2 14

.239 무용지식 수용역량 1 13

표 4. AHP 분석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및 최종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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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우선순위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상위 5개 요인 중 4개가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댄스리터러시를 평가함에 있어 실천적 수행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무용교육이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과 
정확한 표현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창의적 사고력과 문화시민의식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댄스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무용원리 이해력에 속한 4개 요인이 모두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이론적 지식이나 원리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과 창조적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론적 
지식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AHP 
분석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적 표현, 창의적 사고, 문화적 공감, 원리 이해를 통합하는 다층적 역량 체계이지만,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직접적 실천과 창의적 구성 능력이 핵심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우선순위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모두를 위한 무용’ 관점에서의 댄스리터러시의 교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특정 연령, 수준, 장르에 한정된 무용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조건과 참
여 맥락을 전제로 누구나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무용교육의 핵심 역량 체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와 네 가지 구성요인, 그리고 AHP 분석을 통
해 확인된 상대적 중요도와 최종 우선순위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Dance for All)’이 지향하는 보편성, 접근성, 
참여성을 교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서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보였다는 점은 ‘모두를 위한 무용’의 핵심 가치인 접근성(accessibility)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네 가지 
구성요인 중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도 모방과 구현 능력과 응용과 확
장 능력이 전체 우선순위 상위에 위치하였다. 이는 무용교육이 언어 능력, 학습 경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신
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모방과 구현 능력은 정확한 
동작 재현이나 표준화된 수행을 의미하기보다, 학습자 각자의 신체 조건과 움직임 가능성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실행 능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 고령, 신체 제약 
등 다양한 참여 조건을 지닌 학습자에게도 무용 학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기초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

구성요인 상대적 중요도 하위요인 순위 C.I. 최종 우선순위

문화적 공감력

.247 문화적 감수성 2

.030

10
.126 심미안과 향유력 3 11
.120 관계 및 소통력 4 12
.358 문화시민의식 1 5

창의적 구성력

.202 문제해결력 2

.025

6
.275 창의적 사고력 1 3
.151 융합적 응용력 4 9
.194 발상의 전환 3 7

움직임 표현력

.390 모방과 구현 능력 1

.029

1
.241 응용과 확장 능력 2 2
.118 의미 창조와 구성 능력 4 8
.156 통합적 실행력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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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준다.
또한 창의적 구성력과 문화적 공감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이 단순히 참

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표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함께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
성력에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높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며, 문화적 공감력에서는 문화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을 따라 하는 기능 중심 교육을 넘어, 학습자가 자
신의 경험과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타인 및 공동체와 연결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시민의식이 높은 중요도로 나타난 점은, 무용교육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실천을 포함하는 교육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무용원리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는 결과는 무용에서 이론의 배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실천 중심의 학습 구조가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용원리 이해력은 네 가지 상위 구성요인 중 가장 낮은 가중치를 나타냈으나, 하위요인 분석에서는 무
용지식 수용역량과 무용정보 탐색역량이 기법적·심법적 원리 이해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무용교육 현장
에서 이론적 지식을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기보다, 신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해를 학습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이 경험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될 때, 다양한 배경과 학습 수준을 지닌 참여자를 포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종 우선순위 분석에
서 상위 요인의 다수가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에 속한다는 점은 ‘모두를 위한 무용’이 결과 중심의 기술 
습득이 아니라 신체적 수행 경험과 표현 형성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임을 뒷받침한다. 모방과 구현 능
력, 응용과 확장 능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실행력 등이 상위에 위치한 결과는, 무용교육이 결과 중심의 성취 
평가보다 과정 중심의 경험과 표현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무용이 특정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만 의미를 
갖는 활동이 아니라, 참여 과정 자체가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 예술 실천임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적 표현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공감을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이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댄
스리터러시는 무용교육을 특정 집단을 위한 전문 훈련에서 벗어나, 연령·세대·사회적 배경을 초월하여 누구나 참
여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개념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 지역사회, 평생교육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
램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제안한다. 수정된 델파이 조사
를 통해 도출된 댄스리터러시의 4개 구성요인인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
은 무용교육이 신체적 수행을 넘어 인지적·정서적·사회문화적 영역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 체계임을 보여준다. 
이는 댄스리터러시를 무용능·무용지·무용심의 통합으로 개념화한 최의창(2011)의 관점, 그리고 신체성·인지성·감
수성·사회성·정신성의 다섯 차원으로 제시한 임수진(2015a)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시민
의식과 융합적 응용력 같은 사회문화적 실천 역량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무용을 개인의 미적 경험에서 사회
적 참여와 문화적 책임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문화민주주의 원칙 아래 무용을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서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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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Kane, 2022; Pecina, 2024)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두 포괄하여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댄스리터러시
가 특정 연령층이나 교육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 포용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 표현력(.39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모방과 구현 능력이 전체 1위를 차
지하였다. 이는 무용교육 전문가들이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과 실천을 댄스리터러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무용은 본질적으로 신체라는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예술이며, 무용에 대한 이해는 몸을 움직이는 직
접적 경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이는 Anttila(2013)가 강조한 신체적 학습, 즉 마음과 몸을 분리하지 않고 신
체를 통해 지식이 구성된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모방과 구현 능력이 1순위를 차지한 것은 모방이 인간의 가장 원
초적인 학습 방식이며, 모든 창의적 표현의 출발점이 정확한 관찰과 재현 능력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
에서의 ‘모방과 구현 능력’은 표준화된 동작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 각자의 신체 조건과 수행 
가능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시도하고 달성하는 기초적 수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체화된 리터러시 
개념(Enriquez et al., 2016; Schmidt & Beucher, 2018)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무용 학습이 신체를 통한 
점진적 의미 형성 과정임을 시사한다.

창의적 구성력(.275)과 문화적 공감력(.247)이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현대 무용교육이 추구하는 가
치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는 무용교육이 정해진 동작의 정확한 재현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
적 이해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고력이 전체 3위를 차지한 것은 무용
교육이 정해진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독창적 아이디어의 생성과 창조적 과정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주
목할 점은 문화시민의식이 문화적 공감력 내에서 압도적인 가중치(.358)를 보이며 전체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 문화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Jusslin(2019)이 제시한 댄스리터러시의 해방적 실천 관점에서 볼 때, 무용을 통한 학습은 개인의 기술 향상뿐 아
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배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문화시민의식은 무용이 특권층의 전유물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모두를 위한 무
용’의 가치 실현과 직접 연결된다.

무용원리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141)를 보인 것은 이론적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무용’의 맥락에서 이론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교수 모델은 이론적 지식이 먼저 습득된 후 실천으로 적용된다는 선형적 관점을 따르지만, 
본 연구 결과는 무용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실천을 통한 이론의 발견과 구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Hong(2000)이 강조한 무용을 통한 학습의 관점과 일치하며, Dils(2007a)가 제안한 경험 중심의 무용교육 접근을 
뒷받침한다. 흥미로운 점은 무용원리 이해력 내에서도 무용지식 수용역량과 무용정보 탐색역량이 기법적 원리 이해나 
심법적 원리 이해보다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주어진 원리를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용교육에서 신체적 경험 자체가 인식론적 가치를 지니며, 이론은 그러한 경험을 성찰하고 심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Anttila(2013)가 제시한 신체적 지식 개념과 부합한다.

본 연구 결과는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댄스리터러시의 다차
원적 구조는 무용교육이 다양한 학습자의 필요와 강점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임을 보여준다. 움직임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신체를 통한 직접적 경험이 언어적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
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방식임을 시사하며, 이는 무용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시민의식의 높은 가중치는 무용교육이 사회적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



14 김지안⋅홍애령⋅이지영⋅박정주⋅김은혜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하며, 창의적 구성력의 중요성은 무용교육이 정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조하는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가 신체, 인지, 정서, 문화를 통합하는 다차원적 역량 체계이며,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실천적 표현과 창의적 구성이 핵심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학교, 지역사회, 전문무용 영역
의 전문가들을 포괄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한 포용적 개념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AHP 분석을 통해 구성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
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교육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초월한 
포용적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무용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 세대,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무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댄스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규명하고,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원리 이해력, 문화적 공감력, 창의적 구성력, 움직임 표현력의 4개 
구성요인과 16개 하위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 AHP 분석 결과, 움직임 표현력과 창의적 구성력이 상대적으로 높
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특히 모방과 구현, 응용과 확장, 창의적 사고력, 통합적 실행력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교육에서 실천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체적 수행 능력과 창의적 구성 과정을 핵심 역량으
로 인식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철학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문화시민의식이 문화적 공감력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점은 무용이 개인의 심미적 경험을 넘어 사회적 상호이해와 공동체적 실천의 매개로 작
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댄스리터러시는 신체성·인지성·정서성·사회문화성을 통합하는 전인적 
역량 체계로서, 무용교육 및 문화예술정책 전반에서 핵심 역량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댄스리
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역량 중심 무용교육과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실기 중심의 기존 교수·학습 체계에 창의적 
구성 활동과 문화적 공감 역량을 통합하는 교수설계가 요구되며, 연령과 장르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댄스리터러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도구 및 지표 개
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 구성요인과 16개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진단도구 및 성취수준 기준
표를 개발한다면, 무용 성과 평가를 기술 수행 능력 중심에서 통합적 역량 기반 평가체계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댄스리터러시 관점은 학교무용을 넘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복지, 문화예술 정책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대 간 무용, 장애인 및 취약계층 무용 프로그램, 다문화 기반 무용 커뮤니티 등 포용적 문화예술 실
천의 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
발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무용교육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일반 참여자, 학습자,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표집 연구를 진행한다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무용 장르별, 교육 맥락별로 댄스리터러시의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댄스리터러시의 구성체계와 우선순위를 실증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무용’의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댄스리터러시는 무용을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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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기술이 아니라 신체·인지·정서·사회문화를 통합하는 포용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연령과 
배경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무용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교육적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댄스리터
러시 기반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무용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문화민주
주의의 실현 및 사회적 웰니스 증진에 기여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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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ualization of Dance Literacy
in the Context of ‘Dance for All’ †

Jian Kim Sangmyung University⋅Aeryung H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young Lee Sangmyung University⋅Jeongju Park Loughborough University⋅

Eunhye Kim*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meaning of dance literacy formed through dance activities encompassing 
diverse ages, generations, and social backgrounds. It also sought to identify its key components and 
assess their relative importance. Dance is an art form that enables people of all backgrounds to express 
emotions and interpret experiences creatively. It increasingly embodies the value of “Dance for All,” 
encompassing children, older adul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from marginalised groups. This 
growing emphasis has renewed interest in the concept of dance literacy within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xt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its structure and effectiveness in Korea remains limit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dance education experts working in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dance settings. A modified Delphi survey was first administered to 7 
experts to identify the subcomponents of dance literacy,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ith 37 dance education experts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omponent. Dance literacy was defined as “the ability to practise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the 
body based on the principles of dance and to translate artistic intentions into concrete movement.” Four 
components were identified: (1) comprehension of dance principles, (2) cultural empathy, (3) creative 
composition, and (4) expressive movement. The AHP results indicated that imitation and embodiment 
(0.18), application and expansion (0.11), creative thinking (0.08), integrated performance (0.07), and 
cultural citizenship (0.06) were prioritis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nce literacy is a holistic and 
integrative competency encompassing creative thinking, cultural sensitivity, and cultural citizenship. It 
emphasizes the value of “Dance for All”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competency frameworks in dance 
education and by promoting more inclusive approaches to arts and cultural practice.

Key words : dance literacy, Dance for All, cultural democracy, modified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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